인문숲 3 그리운 대문호의 모습과 작품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귀거래사(歸去來辭)」
돌아가리! (歸去來兮)
전원(田園)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무엇하러 돌아가지 않으리.
내 스스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을 슬퍼하여 서러워만 할 것인가.
지난 일 탓할 필요 없고 앞으로의 일을 올바르게 할 것을 깨달았도다. 
길을 잘못 들었지만 더 멀리 가기 전에, 이제는 옳고 예전은 잘못되었던 걸 알았다. 
배가 흔들흔들 가볍게 가고, 바람이 한들한들 옷을 스치는구나.

길손에게 길을 묻노라니, 새벽빛 희미한 것을 원망스럽워. 
드디어 대문과 처마가 보이니, 마음이 기쁘고 설렌다.
머슴이 마중 나오고, 아이가 문에서 기다린다. 
세 갈래 길은 잡초 무성하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어린 아이 손잡고 방에 드니, 술 가득한 항아리. 
술병과 술잔을 가져다 혼자 따라 마시며, 뜰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웃음 짓노라.
남쪽 창가에 기대어 의기양양하리니, 무릎 겨우 놓을 작은 집이라도 
내 맘 얼마나 편안한가.

날마다 동산을 거닐며 즐기리라. 문이야 달렸지만 언제나 닫혀 있겠지.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고 가다가 쉬고, 때때로 머리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리라.
구름이 무심히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날다 지친 새들이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저녁빛 어두워지며 서산에 해가 지려 할 제, 
나는 홀로 선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거린다.

돌아가리. 
사람들과의 교유를 모두 그만두노라.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하리. 
친척들의 정담에 즐거워하고, 금(琴)을 타고 책 읽으며 시름을 달래리라.
농부가 나에게 봄이 왔다 알려주면, 서쪽 밭으로 가 밭을 갈리라.
혹은 휘장 두른 수레를 부르고, 혹은 한 척의 배를 저어 
깊은 골짜기의 시냇물을 찾아가고 험한 산을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라. 
나무들은 즐거운 듯 자라나고, 샘물은 졸졸 솟아 흐르리.
만물이 때를 얻어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의 생이 머지않아 끝날 것을 느끼리라.

끝났노라. 
이 몸이 세상에 남아 있을 날이 그 얼마이리.
어찌 마음을 대자연의 섭리에 맡기지 않으리. 이제 초조하게 욕심내어 무엇 하리.
부귀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신선계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좋은 때라 생각되면 혼자 거닐고, 때로는 지팡이 세워 놓고 김을 매리라.
동쪽 언덕에 올라 나직하게 노래하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지으리.
자연조화를 타고 생명이 끝나는 대로 돌아가리니,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도잠, 「음주」 제 5수. 
초가를 지어 마을에 살고 있으니
수레 다니는 시끄러움이 없구나.
누가 묻네, ‘그대 어떻게 이렇게 사시오?’
마음이 멀어지면 머무는 곳도 절로 멀어지지. 
[bookmark: _GoBack]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고,
그윽히 남산을 바라 보노라.
산 기운이 저녁이라 아름답고,
나르는 새들은 짝지어 돌아가네.
이 속에 참 뜻이 담겼는 걸
꼬치꼬치 말해주고 싶은데 이미 말을 잊어먹었어.
結廬在人境, 而無車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도연명 「음주」 제 13수 부분 
한 선비는 늘 혼자 술에 취하여 살았고,
한 사내는 평생을 멀쩡히 깨어서 살았지.
깬 자와 취한 자는 서로를 비웃었고,
말을 해보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 
一士常獨醉, 一夫終年醒. 醒醉還相笑, 發言各不領.

이백의 이미지를 읊은, 두보(杜甫),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 
知章騎馬似乘船 지장이 말을 타면 배에 탄 듯 흔들흔들
眼花落井水底眼 눈앞이 어지러워 우물에 떨어지면 물 아래서 잠드네.
汝陽三斗始朝天 여양은 서 말 술을 마셔야 조정에 나가고
道逢麯車口流涎 길에서 누룩 수레만 만나도 군침을 흘린다.
恨不移封向酒泉 주천 고을로 벼슬을 옮기지 못함을 한탄하네.
左相日興費萬錢 조상은 날마다 유흥비로 만 전을 쓰고
飮如長鯨吸百川 큰 고래가 백천의 물을 마시듯 술을 마시는데
銜杯樂聖稱避賢 술잔을 들면 청주를 마시지 탁주는 마시지 않는다.
宗之瀟灑美少年 종지는 멋쟁이 미소년으로
擧觴白眼望靑天 술잔 들고 흰 눈동자로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데
皎如玉樹臨風前 눈동자가 밝고 맑아 옥 나무가 비람에 흔들리듯
蘇晋長齋繡佛前 소진은 부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醉中往往愛逃禪 술에 취하면 종종 참선한다는 핑계대기를 즐겨한다
李白一斗詩百篇 이백은 한 말 술에 시 백 편을 짓는데
長安市上酒家眠 취하면 장안 시장바닥 술집에서 잠을 잔다
天子呼來不上船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自稱臣是酒中仙 스스로 술 취한 신선이라 부르네.
張旭三杯草聖傳 장욱은 세 잔은 마셔야 초서를 쓰는데
脫帽露頂王公前 모자는 벗고 맨머리로 왕공들 앞에 나타나서
揮毫落紙如雲煙 종이 위에 붓을 휘두르면 구름 같고 연기 같다
焦遂五斗方卓然 초수는 다섯 말은 먹어야 신명이 나는데
高談雄辯驚四筵 고상한 이야기와 뛰어난 말솜씨는 사방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백(李白,701-762), 「월하독작」(月下獨酌)1
花間一壺酒 꽃나무 사이에서, 한 동이 술을 
獨酌無相親 친구 없이, 혼자 술을 마신다. 
擧杯邀明月 잔 들어 밝은 달을 맞고 
對影成三人 그림자를 마주하니 셋이 친구 되었네 
月旣不解飮 달은 술을 아예 마시지 못하니 
影徒隨我身 그림자만 부질없이 나를 따라 다니네 
暫伴月將影 잠시 달을 친구하고 그림자 거느리고 
行樂須及春 즐거움을 누리는 이 일 봄에야 가능하리 
我歌月徘徊 내가 노래하면 달도 따라다니고 
我舞影零亂 내가 춤추면 그림자도 덩실덩실 춤을 춘다 
醒時同交歡 깨어서는 함께 서로 기뻐하고 
醉后各分散 취한 뒤에는 각자 나누어 흩어진다. 
永結無情游 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귐을 영원히 맺어 
相期邈雲漢 저 멀리 은하수에서 만나기를 서로 기약하자. 

맹호연의 이미지
소식(蘇軾), 「초상화 그리는 수재 하충(何充)에게 (贈寫眞何秀才)」
또 보지 못하였나 눈 속에 나위 탄 맹호연이 
시 읊노라 눈썹은 찌푸리고 어깨는 산처럼 솟은 것을.
又不見 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

소동파 「적벽부」
「적벽부」는 소식이 호북성 황주(黃州)에 유배. ‘적벽’이란 양자강(揚子江)의 한 자락이며, 삼국시대에 조조(曹操)가 주유(周瑜)에게 참패를 당한 곳으로 유명하다. 전적벽부와 후적벽부가 있다. 

소식 「전적벽부」 
임술년 가을, 7월 기망(16일)이라. 
소자(蘇子, 소식 자신을 지칭)가 손님들과 배를 띄워 적벽 아래로 노니노라니,
맑은 바람 나즉하여 물결 일지 않더라.
술 들어 손님께 권하며 “명월”시를 노래하고 “요조(窈窕)” 장(章) 읊조리노라니
달이 동쪽 산 위로 올라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로 서성이고 
흰 이슬이 강물에 끼이고 물빛은 하늘에 이어지더라. 
한 잎 갈대 같은 배, 가는 데로 맡겨두고 일만 이랑 아득한 물결 헤치노라니, 
아득 아득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탄 듯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가뿐 가뿐 세상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 달린 신선 되어 오르는가 싶더라. 
술 마시고 기분 나서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 불렀네.
“계수나무 노, 목란나무 상앗대, 
맑은 물 내리쳐 흐르는 달빛으로 거슬러 올라라
멀리 멀리 내 마음이여, 하늘 한 모퉁이에서
아름다운 그대를 바라보리니.”

손님 한 분이 피리를 부는구나. 
그 소리, 나의 노래에 답하는가 싶더니,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흐느끼는 듯, 호소하는 듯,
남아 울리는 음이 실처럼 가늘게 끝없이 이어져, 
잠긴 용을 춤추게 하고, 배에 사는 홀어미를 울리겠더라. 
내가 근심스레 옷깃을 여미고 곧추 앉아 묻노라.
“어찌 그러하시오?” 

손님이 답하더라. 
“달 밝고 별 성긴데, 까마귀와 까치 남으로 날아가노라! 
이것이 조조의 시 아닌가요. 
서쪽으로 하구를 동쪽으로 무창을 보며 산천 짙푸르게 우거진 곳, 
이곳이 조조가 주랑(周郞)에게 곤욕을 치르던 곳 아닌가요.
형주를 격파하고 강릉으로 내려갈 때, 
동으로 가는 배가 천리에 줄지었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었지요.
술 따라 강물 굽어보며 창을 비껴 차고 시를 읊던 그,
진실로 한 세상의 영웅이더니, 지금은 어디로 갔나요.
하물며, 저와 당신,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 하며, 
물고기, 새우, 고라니, 사슴과 벗을 삼고 
잎사귀 같은 작은 배에 올라 술 들어 권하면서 
하루살이 삶을 천지에 부치고 있으니, 
넓고 푸른 바다에 한 알갱이 좁쌀입니다. 
우리 인생 짧은 것이 슬프고,
긴 강 무한한 것이 부럽습니다. 
신선을 끼고 즐겁게 노닐며 밝은 달을 안고 영원히 마치는 것이
얻지 못할 바인 줄 알기에,
남는 소리를 가을바람에 부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노라. 
“손님께서는 이 물과 저 달을 아십니까?
가는 것이 이와 같으나 아직 모두 가지 않았으며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으나 끝내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변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천지가 한 순간도 변치 않을 때 없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물과 우리가 다할 때가 없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사물은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내 소유가 아니면 터럭 하나도 가질 수 없으나,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 밝은 달은 
들으면 소리 되고 보면 그림이 되어,
가져도 말리는 이 없고, 써도 없어지지 않지요. 
이는 조물주가 만든 무진장이니, 
내가 그대와 함께 누릴 것이요.”

손님이 흔연히 웃으며 잔을 씻고 다시 술을 따른다.
생선안주 과실안주 다 떨어지고 술잔과 접시만 이리저리. 
서로를 베개 삼아 배 안에 드러누워 
동녘 하늘 이미 밝아지는 것도 몰랐더라. 




